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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프로필
화목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, 사랑하는
가족을 품에 안은 따스한 가장의 마음으로 동
화책을 짓는 작가입니다.
오랜 세월 일구어온 삶의 깊은 지혜와 가치관
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. 손주들
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에서 반짝이는 영감을
얻고, 배우자와 자녀의 든든한 응원을 원동력
삼아 마음속 따뜻한 풍경들을 그려냅니다.
가정을 성실히 책임져온 가장의 깊은 사랑을
담아, 지친 이들의 마음에 포근한 안식처 같
은 위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.

2026년 5월부터 기획, 7월완성



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" 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
함께 떠나볼까요?"

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'AI 시대'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

만들었습니다.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.

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,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.

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

득합니다.

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. 정성껏 빚어낸

'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'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?



2026년 5월부터 기획, 같은 해 7월 완성 







[1장]

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달리는 고구려 스마트 시티.

평강 공주는 방 안에서 최신 로봇 '몽이'를 조립하느라 밤을 새웠어요.

공주는 신나서 왕에게 로봇을 내밀었어요.

"아바마마! 시방 이것 좀 보쇼. 제가 만든 AI 로봇인디, 지가 알아서 쓰레기도 줍고 춤도 요로코롬 맛나게 춘

다니까요!"

하지만 엄격한 왕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.





[2장]

"아유! 공주가 왜 위험한 로봇을 만드느냐! 고장 나서 방바닥이 쾅 부서지면 어쩌려고 그래!"

왕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, 평강 공주도 입술을 앙 깨물며 씩씩하게 말했어요.

"아무 문제 없어요!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해두었단 말이에요. 저는 멋진 AI 과학자가 될래요!"

화가 잔뜩 난 왕은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어요.





[3장]

"네 이년, 자꾸 고집 피우면 저기 숲속에 사는 바보 온달한테 시방 당장 시집을 보내버릴 줄 알아라!"

왕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, 평강 공주는 눈을 반짝였어요.

'바보 온달이라고? 진짜 바보인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!'

공주는 배낭을 메고 슬그머니 궁전을 빠져나갔어요.





[4장]

시냇물이 흐르는 깊은 숲속, 평강 공주는 소문 속 온달을 발견했어요.

온달은 고장 난 드론을 손에 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요.

공주는 나무 뒤에 숨어 온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.

그때 온달이 드론을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어요.





[5장]

공주가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.

"아따, 거시기하네! 내가 대뜸 도와줄게!"

공주가 태블릿 PC 화면을 몇 번 누르자, 드론의 날개가 위잉 돌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.

온달은 입을 쩍 벌린 채 눈을 끔벅거렸어요.

"오메! 이게 대체 무엇이여?! 겁나게 신기하구마잉!“





[6장]

"온달아,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멋진 로봇을 만들 수 있어. 나랑 같이 공부해 볼래?"

공주의 다정한 말에 온달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어요.

그날부터 온달은 졸음을 참아가며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.

 

"아우, 공부하기 참 힘드네……." 하면서도 온달의 눈은 번쩍번쩍 빛났답니다.





[7장]

어느덧 고구려 스마트 시티에 최고의 발명가를 뽑는 'AI 대항전' 날이 밝았어요.

심장이 마구 뛰었지만, 온달은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.

온달이 공주와 함께 땀 흘려 만든 '친환경 드론 시스템'을 보여주자,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.

그때, 검은 옷을 입은 해커 군단이 뒤에서 몰래 키보드를 두드렸어요.





[8장]

해커들이 심은 악성 코드 때문에 드론들이 갑자기 핑글핑글 돌며 도심으로 돌진했어요.

깜짝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어요.

열심히 준비한 드론들이 엉망이 되자, 온달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.





[9장]

"온달아, 맥없이 서 있지 마! 우리가 연습했던 '해결사 AI'는 네 손으로 움직이는 거야!"

객석에서 평강 공주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외쳤어요.

공주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온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.

온달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며 오작동하는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





[10장]

온달의 손끝에서 시작된 치료 프로그램이 드론의 악성 코드를 차단했어요.

도심을 어지럽히던 드론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멈춰 섰지요.

"와아아!" 사람들이 기쁘게 웃으며 온달의 이름을 연호했어요.

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.





 [11장]

"오메, 내 생각이 짧았구나! 온달이는 바보가 아니라 고구려를 구한 진짜 야무진 천재 과학자여!"

왕은 온달의 어깨를 토닥였고, 온달과 평강 공주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.

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로 향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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